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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일 목사
2017년 신앙 주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열왕기하 19:31) 입니다. 이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변함없고 순수한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언제부터 자녀를 사랑하기 시작했으며, 왜 끝없이 사랑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창세기 1:1)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이자 출발점입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에 관한 방법론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창세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나는 너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담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창세기 1:1절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예레미야 1:5)
기억해야 할 것은 창세기 1:1절에 숨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예레미야 18:4).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토기장이와 그릇에 비유합니다.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는 자기 뜻과 목적대로 그릇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예레미야 18:6)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매 순간 새롭게 빚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매일 새롭게 빚어지는 2017년이 되길 바랍니다.
